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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32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연도별 게재 현황, 용어 사용,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도구, 연구 주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는 사회복지, 간호학, 정신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되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중 ‘정신건강

정보 이해능력’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일반 성인이 가장 많았으나 아동⋅청소년부터 노인

까지 전 생애 집단을 포괄하였고, 교사⋅대학생⋅공무원 등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확인되었다. 연

구 방법은 양적연구가 27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문헌연구는 4편, 질적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연구 도구는 O’Connor와 Casey(2015)의 척도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정신건강리터러시와 심리사회적 변인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증진, 도움요청, 낙인 완화 등 조기 개입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의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전 생

애 발달의 핵심 역량으로 이해하고, 향후 교육 실천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동향, 생애발달,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

istics of mental health literacy (MHL) research conducted in South Korea. A total of 32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Citation Index (KCI)-listed (or candidate) journals be-

tween 2010 and 2024 were reviewed in terms of publication trends, terminology, partic-

ipants, methods, tools, and research themes. The analysis showed that MHL studies were 

conducted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social welfare, nursing, psychiatry, and en-

gineering, with a steady increase since 2016. Among the terms used, “mental health in-

formation understanding ability” appeared most frequently. Adults were the most com-

mon participants, but studies also included children, adolescents, older adults, and occu-

pational groups such as teachers, students, and public officials. Quantitative research 

predominated with 27 studies, while literature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relatively 

few. Most studies modified O’Connor and Casey’s (2015) scale for use in Korea. Major re-

search themes focused on relationships between MHL and psychosocial variables, em-

phasizing its role in mental health promotion, help-seeking, and stigma reduction. 

However, few studies developed or tested educational or intervention programs. This 

study contributes by framing MHL as a core competency across the lifespan and offering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onal and policy development.

Keywords mental health literacy, research trends, lifespan development, mental health pro-

motion, mental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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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신건강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전 연령대가 직면

하는 핵심적 과제로, 그 심각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4a)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6.1%이며, 이 

중 불안장애가 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

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55.2%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평

가했음에도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

은 73.6%로, 2022년 대비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보건복지부, 2024b).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우

울감,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경험 등이 전반적으로 확

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인식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생애 단계 전반에서 정

신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맥락 속에서, 생애 발달과

정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

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정신건강리터러

시가 주목받고 있다. 정신건강리터러시(mental health 

literacy)는 Jorm과 동료들(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개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예방과 치료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리터러시(literacy)는 본래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

미했으나, 최근에는 문자, 수치, 시각, 디지털 등 다양

한 기호 체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따라서 정신건강리터러시는 단순

히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신질환에 대한 지

식, 태도, 편견 인식, 치료 및 지원 자원 활용 역량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체

면문화로 인해 증상 인식 및 전문적 도움요청이 지연

되는 경우가 많아(김희철, 2021), 정신건강리터러시 수

준이 조기 발견과 개입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된다.

생애 발달단계별로 보았을 때, 정신건강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아동⋅청소년기는 정신건강 문제

가 처음 발현되는 시기로, 전체 정신질환의 절반이 14

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Colizzi, Lasalvia, 

& Ruggeri, 2020),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생명존중

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이 확대되고 있다(최지욱, 2023). 

그러나 정서조절,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같은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

으며(이지현, 박현애, 2016), 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이

해 수준이 낮게 보고되고 있어(최지욱, 2023) 초기 단

계에서의 체계적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기는 정신건강이 직업⋅가정⋅사회적 기능과 직

접 연결되는 시기로, 이 단계의 정신건강리터러시 수

준은 치료 시점과 도움요청 행동에 핵심적 영향을 미

친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약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현실은(통계청, 2025), 정신질환의 원인

을 성격이나 의지력 부족 등 개인적 문제로 오해하거

나 종교⋅취미활동으로 대체하려는 신념과 맞물려 조

기 인식과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조

선영, 최송식, 2017).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

서 정신건강 위험이 증가하지만,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는 노년층

의 정신건강리터러시가 도움추구 행동과 긴밀히 연관

되며(권소연, 이영순, 2024),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

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오두남, 이지

윤, 2012; 정순둘, 이미우, 박채리, 임정숙, 2016a).

정신건강리터러시는 직업군과 관련해서도 실천적 의

미를 지닌다.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교사는 학생들의 초기 정신건강 문제의 변화를 가

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실제 판단과 중재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희성, 최

희승, 2015). 더불어 교사의 대처 유연성과 분노조절 

효능감이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지효진, 장유진, 이주미, 2024), 정신건강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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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가 교사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상호작용할 가

능성을 시사한다. 

정신건강리터러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

구는 특정 연령층⋅직군을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정신건강리터러시의 개념⋅도구⋅대상의 일관성을 파

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한편, 학문적 관심

은 2010년 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2020년 전후

로 관련 연구 편수와 주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연구 내용도 한층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5년간 국내 연구의 전반적 방향과 시기별 특징을 체

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학술

지에 게재된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용어⋅개념 사용, 연구주제 

등 핵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전반적 흐

름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

석은 향후 발달단계별⋅직군별 중재 전략 개발, 측정

도구 표준화, 연구방법 확장 등 실증 연구 방향을 제시

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를 대상으로 동향과 특

성을 분석하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연도별 게재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의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5.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원척도와 

수정방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6.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주제의 분류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동향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절차를 거쳐 논문을 선

정하였다. 우선, 국내 주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4

년까지 게재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정신건강리터러시, 정신건강 문해력, 정신건강정보 이

해능력, 정신건강정보 이해력, 정신건강 지식, 정신건

강역량, 정신건강 이해력 등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영

문 키워드에서 Mental Health Literacy로 표기된 논문

을 포함하였다.

검색 결과 총 118편의 논문이 확인되었고, 이 중 정

신건강리터러시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66편

은 제외하였다. 제외된 논문은 정신건강 현상의 유병

률⋅증상⋅치료 경험만을 보고한 역학적 연구나, 단순

히 일반적 지식이나 태도만을 다룬 논문이었다. 이는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이해하

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다차원적 역량’(Jorm et al., 

1997; O’Connor & Casey, 2015)으로 정의한 본 연구

의 분석 범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원문 검토 단계에서는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

표자료와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다룬 연

구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모두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

재된 학술논문이었다.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32편의 논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가 국내 학술 담론에 

본격 등장한 2010년을 기점으로 2010 ~ 2024년 12월

에 출판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둘째,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20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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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분류(사회과학/의약학/공학) 및 중분류(예: 사

회복지⋅사회학⋅교육학, 간호학⋅정신과학 등)로 이

중 분류하였다. 복수 분야 병기 시 주분야 1개를 우선 

배정하고 부분야는 보조 태그로 기록하였다.

셋째, 핵심 키워드 ‘정신건강리터러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동의어 및 유사표현(문해력/정보이해

능력/이해력/지식)을 사전 정의 목록에 포함하였다. 

넷째, 발달단계(아동⋅청소년/청년/성인/노인), 직군

(교사⋅교수/대학생/공무원/사회복지사/근로자), 특수

집단(정신장애인/결혼이민여성/농촌 중고령자 등)으로 

계층화하였다. 중복에 한해 주범주 1개에 부범주 태그

를 추가하여 관리하였다. 

다섯째, 연구방법에 따라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

연구, 혼합연구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척도별 구성

요소는 김희철의 연구(2019)를 바탕으로, 각 논문에서 

사용한 정신건강리터러시 척도(원척도/번안⋅축약⋅수

정본)를 추적하고, 지식 및 태도, 낙인, 인식 및 도움추

구, 의도, 정보탐색, 평가, 활용 등과 같은 하위 구성요

소를 코딩 시트로 표준화하여 비교⋅통합 도출하였다.

일곱째, 정신건강리터러시 관련 주제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 내적 요인(우울, 서비스 이용의

도 등)과 사회적 요인(사회적 지지⋅관계 등)으로 나

누어 분류하였으며, 두 범주를 모두 포함한 연구는 복

합 요인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외 인식 및 실

태조사 연구, 문헌고찰 연구,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PRISMA 2020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의 

단계적 절차를 준용하여 검색, 선정 절차와 제외 사유

를 보고하였다. 사전에 정의한 동의어 및 유사표현을 

적용해 KCI, RISS 등에서 2010년부터 2024년 자료를 

검색한 후, 중복된 논문을 제거하고 제목과 초록으로 

논문을 1차 선별하였다. 논문의 포함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32편을 선별하고 검토하였으며, 자료 추출

과 코딩은 연구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한 항목은 상호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하였고, 최종 합의 이전 독립 코딩 단계의 

Cohen’s κ는 0.82로 거의 완전한 합치를 보였다. 일반

적으로 κ값은 0.60 이상은 상당한 합치, 0.80 이상은 

거의 완전한 합치로 해석된다(Landis & Koch, 1977). 

Ⅲ. 결과 및 해석

1. 2010 ~ 2024년 연도별⋅학술분야별 게재 현황

정신건강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선혜와 

서진환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이후 국내에서 점진적

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 2024년까지 5년간 발표된 연구는 총 20편으로, 2010 

~ 2019년의 12편과 비교할 때 연구량이 유의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이후 연구 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의 사회적 부각 등 외부요인과 일정한 관련

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리터러시가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학술지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의약학, 공

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표되었으며, 특히 2022

년 이후에는 의약학 분야에서 연구가 두드러지게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의 사용현황 

정신건강리터러시는 Jorm과 동료들(1997)이 처음 제

시한 개념으로, 개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이

해하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학술적 정통성과 국제적 

표준화된 의미를 지니며, 주로 간호학과 의학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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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빈번히 사용되었다(Kutcher, Wei, & Coniglio, 2016).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가운데 ‘정

신건강정보 이해능력’이 12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정신건강 지식’, ‘정신건강 이해력’ 등 

유사한 표현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었다(표 3 

참조).

사용 용어 논문 수

정신건강정보 이해능력 12

정신건강 지식 7

정신건강 이해력 6

정신건강리터러시 3

정신건강 문해력 2

정신건강역량, 정신건강정보 이해력 2

합계 32

표 3.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의 사용현황

3. 정신건강리터러시 범주별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 중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와 동향분석 연구 등 6편을 제외한 26편을, 표 4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별로 분석하였다. 발달단계에 

따른 분포는 아동⋅청소년 3편, 청년 1편, 성인 5편, 

노인 4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만, 특정 연령대에 편중

된 경향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 대상 연구는 1편에 불

과해 학술적 관심이 낮았으며, 성인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아 직업적⋅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군별 분석 결과, 교사⋅교수 2편, 대학생 5편, 공

무원 4편, 사회복지사와 근로자가 각각 1편으로 나타

났다. 대학생 연구는 서비스 이용 의도와 사회적 요인

을, 공무원 연구는 정신건강 인식과 실태를 다루었다. 

기타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였으며, 정신장

애인, 결혼이민여성, 농촌 중고령자 등을 다룬 연구도 

각각 1편씩 확인되어 취약 집단의 정신건강리터러시 

수준과 서비스 접근성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학술지 게재지 명 계

사회

과학

사회복지 정신건강과사회복지(4), 사회복지연구(2), 한국사회복지학(2), 노인복지연구(1) 9

사회학 보건과 사회과학(2) 2

교육학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 인문사회21(1), 한국노년학연구(1) 3

의약학

간호학 간호와 보건연구(1), 군진간호연구(1), 정신간호학회지(3),지역사회간호학회지(1) 6

정신과학 정신신체의학(2), 대한불안의학회지(1), 소아청소년정신의학(1), 신경정신의학(1) 5

예방의학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1), 보건의료산업학회지(1) 2

공학 공학일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5) 5

합계 32

표 2. 학술지 분야별 세부게재지명

연도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사회

과학

사회복지 1 1 2 1 2 1 1 9

사회학 1 1 2

교육학 외 2 1 3

의약학

간호학 1 1 1 1 2 6

정신과학 1 4 5

예방의학 외 1 1 2

공학 공학일반 1 2 1 1 5

소계 1 0 1 1 0 1 3 1 2 2 6 2 2 4 6 32

표 1. 2010 ~ 2024년 연도별⋅학술분야별 게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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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대상 논문 수

발달

단계별

아동⋅청소년 3*

청년 1

성인 5*

노인 4

직군별

교사, 교수 2*

대학생 5

공무원 4

사회복지사 1

근로자 1

특수 집단

정신장애인 1

결혼이민여성 1

농촌 중고령자 1

주. *대상이 여러 범주에 해당, 중복집계됨.

표 4. 정신건강리터러시 범주별 연구대상

4. 연구설계와 분석기법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32편의 논문에는 양적⋅질적⋅문헌연구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혼합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적

연구는 27편(8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주로 빈도분석, 회귀분석, 매개⋅조절효과 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2024

년 사이에 발표된 20편 중 16편이 양적 연구로 나타났다. 

반면 질적연구는 백정원과 박병현의 연구(2020) 단 

1편(3.1%)으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형

태에 국한되어 있어 정신건강리터러시를 개인적⋅사

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는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

준다. 문헌연구는 4편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개념 고

찰과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신건강리터러시는 종속

변수로 설정된 연구가 많아 특정 요인이 정신건강리터

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실증적 탐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방법 논문 수 대표 분석기법

양적

연구

조사연구 27
빈도분석, 회귀분석, 

매개⋅조절효과분석

실험연구 0

질적

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
0

사례연구 1 심층면담

문헌

연구
4

개념고찰,

연구동향 분석

혼합

연구
0

표 5. 연구설계와 분석기법

5.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원척도와 수정 양상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

분의 연구는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 척도나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는 연구 목적에 따라 자가 개발한 문항이나 특정 하위

영역(지식, 태도, 도움추구 등)에 초점을 둔 도구를 활

용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Jorm과 동료들(1997)의 

척도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우울증⋅조현병 증상 

인식, 원인 지각,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여 조기 인식과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O'Connor

와 Casey(2015)의 척도는 정보 탐색, 자가관리, 예방, 

도움추구 태도 등 보다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구성으로 

확장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희철(2019), 조선영과 최

송식(2017) 등 여러 연구에서 번역⋅수정하여 사용되

었다. 최근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민조사와 같은 

국가 단위 연구를 기반으로 기초 지식, 태도, 자원 활

용, 낙인 인식 등을 반영한 척도가 개발되었고, 고희성

(2024)은 Jung, von Sternberg와 Davis(2016)의 26문항 

척도를 16문항으로 타당화하였다. 또한 Jorm과 동료

들(1997)의 사례 삽화 도구, O'Connor와 Casey(2015)

의 척도, 서미경과 이민규(2013)의 국내 개발 도구 등

이 혼합적으로 활용되며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

양한 변형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척도는 초기의 

증상 식별과 지식 중심에서 점차 전문적 도움추구, 낙

인, 자원 활용 등 사회적⋅구조적 요인을 포괄하는 방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2010년∼2024년 KCI 등재(후보) 게재 논문 105

한국인간발달학회

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정보의 이해를 넘어 실제 행

동 실천과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확장된 정신건강리터

러시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반영한다.

6. 연구주제 세부 분류

연구대상 논문 32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변

인 간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12편으로, 개인 내적 요인

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정순둘 등, 2016b), 도움요청 행동(박지혜, 이선

혜, 2020),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도(오현주, 2022) 등

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가 6편이었다(표 7 참

조).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자본,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외부 환경이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룬 연구가 4편 포함되었다. 내⋅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은 2편(권소연, 이영순, 2024; 

조선영, 최송식, 2017)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

한 연구는 14편으로, 성인, 공무원, 청소년, 교사 등 다

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식, 인식,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 연구는 정신건강리터러시 수준의 지

역 간 차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문헌고찰 연구는 4편으로, 정신건강리터러시의 개념 

이해(신용욱, 2023), 국내 연구동향 분석(김희철, 2021), 

한국 학교 내 정신건강리터러시의 증진 방안(최지욱, 

2023)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척도 타

당화 연구는 2편으로,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

척도 연구자 척도 수정 및 보완 내용

Jorm 등(1997) 
이선혜, 서진환(2010) 우울⋅조현병 증상 식별, 원인 지각, 문제해결방법 신념, 정신건강정보원(81문항)

오두남, 이지윤(2012) 우울 인식 능력, 자가관리기법 지식⋅신념, 전문적 도움 자각, 치료약물 필요성(17문항)

Smith 등(2007)

박병현 등(2016)

정순둘 등(2016a)

정순둘 등(2016b)

장수미 등(2024)

능력에 대한 신념, 정보 이해력, 이해 능력, 기능적 이해, 결정 능력(10문항)

서미경,

이민규

(2013)

서미경, 이민규(2013)
우울⋅조현병⋅알코올중독 증상 인식, 원인⋅치료방법⋅자원 이해, 치료에 대한 

낙인(39문항)

고희성, 최희승(2015)

고희성, 황선영(2018)

우울⋅조현병 증상 인식(Jorm et al., 1997), 원인 지각, 치료방법 및 자원 이해, 치료에 

대한 낙인(2015년: 42문항/2018년: 45문항)

O'Connor &

Casey(2015) 

조선영, 최송식(2017)

김현실, 강은옥(2019)

박지혜, 이선혜(2020)

오현주(2022)

정신질환 인지능력, 정신질환 관련 정보 탐색 지식, 위험요인⋅원인 지식, 자가치료 

지식, 정신건강서비스 지식(이용가능한 전문적 치료에 대한 지식), 적절한 도움추구 

촉진 태도(35문항)

김희철(2019,2020)

김난이, 권영란(2024)

권소연, 이영순(2024)

:김희철(2019)번안

정신질환 인지능력, 정신질환⋅정신건강서비스 지식, 도움추구 효능감,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18문항)

김주영, 남보영(2024)
정신질환 인식, 정신질환 정보 획득 능력,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 인식개선 촉진태도(Jorm et al., 1997, 삽화포함)(26문항)

Jung과 

동료들(2016)
고희성(2024) 정신건강 관련 지식, 신념, 자원 인식(16문항)

홍현숙 등(2008) 서연희, 조경아(2020)
정신건강 및 질환에 대한 개념⋅유병률⋅발병 원인⋅위험요인, 정신질환의 

증상⋅인지⋅치료⋅치료율(16문항)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보건복지부, 2015)

오미정 등(2020) 

김민자 등(2020)

오은정, 장경오(2021)

김민자 등(202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도움추구 역량, 정신건강정보원에 대한 지식(15문항)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보건복지부, 

2021)

한소중 등(2023)

강소미 등(2023)
이해력, 정신질환 인식과 태도(지식, 신념, 자원), 부정적 인식(32문항)

지현아 등(2022)
주요 정신질환 및 원인 인식, 치료 자원 인식, 차별과 낙인 수준(낙인 9문항 및 기타 

인식문항)

표 6.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원척도와 수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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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한국어판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다룬 고희

성(2024), 김희철(2019)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정신

건강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거나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연구들이 포

함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신건강리터러시 관

련 연구들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주요 연구대상과 주

제를 분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학문적 흐름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10

년 이선혜와 서진환의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활성

화되었으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는 사회과학, 의약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고, 특히 2016년 이

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과 2024

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점은 정신건강리터러시

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사회적 요구와 일정한 관련성

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가 코로나 팬데믹이나 정신건강 정책 확대(교육

부, 2021) 등 특정 사회적 요인에 한정된 일시적 현상

으로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학문적 관심 

유지와 제도적 연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게재지의 학문 분야도 초기 사회복지학 중심

에서 간호학, 정신과학, 공학 등으로 확장되면서 다학

제적 연구 경향을 강화하였다. 

둘째, 정신건강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용어 사용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정보 이해능력”이라

는 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12편의 연구에서 확인되

었으며, 이외에도 “정신건강 지식”, “정신건강 이해

력”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 정신건강리터러

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 일관되지 않음을 시사한

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에서 정신건강리터러시 개념

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개념적 

통일은 교육과 정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은 다양한 사회집단 및 연령층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중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정 직군 및 

결혼 이민 여성 등의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정신건강리터러시는 전생애 발달

적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을 유

지⋅증진시키는 핵심 역량으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균형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연구는 성인과 노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Stein과 Russell(2021)은 유아교육자가 아동의 정

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체계적인 연수가 필수적임을 강

조하였다. 또한 Patel, Flisher, Hetrick과 McGorry(2007)

는 정신 문제가 학업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발달과업 

수행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생

구분 하위 주제 논문 수

변인들간 관계분석

개인 내적요인 우울, 도움추구 의도 등 6

사회 외적요인 사회자본, 지지 등 4

내⋅외적 요인 내⋅외적 요인 통합 2

인식및실태조사 지식 수준, 인식 차이, 서비스 이용 등 14

문헌고찰 개념, 국내 동향 4

측정도구타당화 타당화, 척도 개발 2

표 7. 연구주제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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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기 전반에서의 지원 체계 구축과 정신건강리터러

시 교육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즉, 정신건강리

터러시는 단일 시기의 개입이 아닌 전생애 발달을 포

괄하는 교육 및 정책적 전략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건강리터러시를 활용한 국내 양적 연구

는 지난 1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최근 5년

(2020-2024년) 동안 전체 연구의 절반이 집중되었다. 

전체 32편 중 27편이 양적 연구로 분류되며, 이는 정

신건강리터러시가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적용 가능성

이 높은 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신건강리터러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심리⋅행동적 역량

과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긴밀히 연계된 핵심 개념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질적연구는 단 1편에 그쳐, 개인의 

인식, 태도,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질적 연

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접근

에 치우친 경향을 보완하고 질적 및 혼합 방법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리터러시의 다차원적 구조와 실

천적 함의를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는 Jorm과 동료

들(1997)의 초기 척도 개발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점

차 발전됐다. 국내에서는 이선혜와 서진환(2010)이 이

를 처음 도입하였다. 초기 도구는 주로 조현병과 우울

증에 대한 증상 인식, 원인에 대한 이해, 대처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O’Connor와 

Casey(2015)가 개발한 Mental Health Literacy Scale은 

정신질환 인식, 자가 관리 지식, 위험 요인과 치료법 

이해, 전문적 도움 활용 태도 등 다차원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정신건

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도구(2015)는 국가 차원의 정신

건강 인식과 도움추구 역량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

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

고 있다.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는 아직까지 해외 척도

의 번안과 수정에 치중하고 있어 한국 사회문화적 맥

락을 반영한 독자적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Kutcher와 동료들(2016)의 지적처럼 기존 척도의 심리

측정학적 한계와 문화적⋅발달적 적합성 부족은 국제

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향후 연구에서

는 한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표준화된 

척도 개발과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새로운 도구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주제는 크게 변인 

간 관계 분석, 인식 및 실태조사, 문헌고찰, 척도 타당

화 연구로 구분되며, 이 중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한 연

구가 12편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개인 내적 요인

(예: 건강상태, 도움요청 행동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가 다수이며, 사회자본이나 사회적 지지 등 외적 요인

을 다룬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리터러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통합적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는 정신질

환의 증상을 인식하고 원인 및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능력, 근거에 기반한 치료와 회복 서비스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실천 능력, 정신건강과 관련해 필요할 때 도

움을 구할 수 있는 태도와 효능감, 낙인과 편견을 비판

적으로 성찰하는 태도, 다양한 정보를 판별하여 자기 

관리에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역량은 지

식⋅태도⋅기술⋅행동이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능력

으로, 향후 정신건강리터러시 교육과 중재 개발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둘째,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유

아⋅아동⋅청소년⋅노인 등 발달단계별 집단을 포괄

하는 연구,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신건강리터러시는 

개인의 인식, 태도, 경험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

므로,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측정도구의 표준화와 문화적 적합성 검증이 

시급하다. 많은 연구가 O’Connor와 Casey(2015)의 척

도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했으나, 수정 방식의 차이로 

비교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표준화

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절실

하다. 정신질환은 어린 시기부터 위험 신호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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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아(Colizzi et al., 2020), 발달 단계에 따른 

조기 인식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춘 정신건강리터러시 증진 프

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적 비교와 학문적 교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외에서는 정신건강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청소

년 조기 개입, 학교 기반 교육, 다문화 집단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연구 역시 이를 연계

해 국제 비교와 다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경향성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였

으며, 그 결과는 교육적 실천과 정책적 적용을 위한 근

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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